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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버린과 정면대결 선언
임시주총 표대결로 조기마무리 방침 … 정관변경 힘들 듯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다툼이 다시 시작되면서 SK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정면 표대결에 대비하고 있

다.

SK는 외국인 최대주주인 소버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법적하자가 없어 소버린의 요청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버린은 앞서 10월25일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자격을 문제 삼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 관계자는 “소버린이 2004년 3월 주주총회에서도 정관 변경을 요구했었다”며 “소버린이 매년 같은 사안

을 가지고 기업흔들기에 나설 우려가 있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사 자격 시비를 확실히 마

무리지어 소버린에 공격의 빌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졌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

다.

SK의 방침은 2004년 경영실적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주주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K는 “3월 주주총회서도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자격 시비가 있었지만 주주들의 신임을 받았다”며 “임시주주

총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소버린이 주주총회 참석 주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태원 회

장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성공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소버린의 임시주주총회 요구가 이사회에서 거부돼 소버린이 다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

가 신청>을 내는 등 장기전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소버린이 법정 공방 속에 최태원 회장의 윤리성을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업의 이미

지 손실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K는 빠른 시간 안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심판을 받는 속전속결로 경영권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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